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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비만과 대사증후군은 상호 연관되어 있고, 비만 세포는 여러 염증 인자를 방출한다고 알려져 있다. 심혈관 

질환의 독립적 예측 인자로 알려져 있는 고감도 반응성 단백(high-sensitive C-Reactive Protein, hsCRP)은 비만 세포

에서 분비되는 염증 인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지방의 분포에 따른 비만 유형별로 hsCRP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방법: 2002년 5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일개 대학병원 건강 검진 센터를 방문한 사람들 중 hsCRP를 검사한, 40세에서 

60세의 중년 7,183명(남성 4,147명과 여성 3,036명)을 대상으로 단면 연구를 실시하였다. 체질량지수와 허리둘레가 

모두 정상인 정상군, 체질량지수는 정상이지만 허리둘레가 기준치 이상으로 증가한 복부비만군(Obese Group 1,  

OB1), 복부비만이 없는 비만군(Obese Group 2, OB2), 그리고 복부비만이 있는 비만군(Obese Group 3, OB3)으로 

분류하여 각 군의 신체 계측의 차이, 대사 이상의 차이와 hsCRP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 HsCRP의 값은 비만과 관련된 여러 인자들 중 허리둘레(r=0.230, P<.001) 및 체질량지수(r=0.222, P＜.001)와 

비교적 높은 상관 관계를 보였다. 비만 유형에 따른 hsCRP 값은 정상군과 비교하여 비만군에서 유의하게 높았고, 

그 중에서도 복부비만이 있는 비만군(OB3)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P<.001). 그러나, 복부비만군(OB1)과 복부비만 

없는 비만군(OB2)과의 hsCRP 값의 차이는 없었다. 복부비만이 있는 대상자와 대사증후군이 있는 대상자에서 hsCRP

값의 상승을 볼 수 있었고, 복부비만과 대사증후군을 동시에 동반한 사람에서 가장 높은 hsCRP값을 보였다. 복부비만

이 동반된 사람에서의 hsCRP값은 대사증후군 유무에 따른 값의 차이가 없었다. 

결론: HsCRP는 복부비만만 있는 군과 복부비만이 없는 비만군 사이에는 차이가 없었고, 복부비만을 동반한 비만군에

서는 정상군 및 다른 비만군에 비해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그 수치가 가장 컸다. 


중심 단어: hsCRP, 복부비만, 대사증후군



서      론

  세계 으로 비만은 당뇨병  심  질환의 험

성을 증가시키는 요한 요인이다. 2001년 국민 건강 

양 조사의 자료에 의하면, 체질량지수 25 kg/m2 이상의 

비만 인구가 남자는 32.4%, 여자는 29.4%를 차지한다고 

보고했다.1) 

  비만은 사증후군과 련되어 있으며, 사증후군은 

복부비만, 이상지질 사, 압 상승, 인슐린 항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 군으로 상동맥 질환의 발생을 증

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3)

 사 증후군의 발생 기

은 아직 정확하게 밝 지지는 않았지만 종양괴사인자- 

α (Tumor necrosis factor- α, TNF-α)나 interleukin-6와 같

은 염증 반응이 그 기 에 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 이다.4,5) 따라서 심  질환의 여러 험 

인자와 염증 지표와의 련성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이다. 특히, 죽상경화증에서 낮은 수 의 염증이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고감도 반응성 

단백(High-sensitive C-reactive protein, hsCRP)과 같은 염증

지표 측정이 죽상경화 (atherosclerotic plaque)의 불안정

성을 나타내며, 미래의 심  질환의 발생을 측할 수 

있는 새로운 선별검사법으로 제시되고 있다.6) 특히 2번

의 측정 평균값이 0.1 mg/dl 미만인 경우는 험에서 

등도 험을 가지는 반면 0.2 mg/dl 이상이면 고 험군

에 속한다고 하 다.7)

  우리나라와 같이 아시아인들은 체질량지수를 기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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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비만의 진단 기 에 속하지 않더라도 허리둘  증

가만 있는 복부 비만에 속하면 사증후군의 험도가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8) , 복부 비만은 여러 가지 염

증 인자의 증가를 보이며, 인슐린 항성과 한 계

를 보인다. 그러나, 심 질환의 험인자라고 알려진 

hsCRP가 비만의 유형별로 어떻게 다른지에 한 기존 

연구는 없었고, 체질량지수가 기 보다 증가하는 비만

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와 같은 아시아인들은 체질량지

수가 정상인 복부비만형이 많기 때문에 이런 유형에서

도 hsCRP가 의미있는 상승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에 이 

연구는 한국 년 남녀에서 체지방의 분포에 따른 비만 

유형별로 hsCRP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려 하

다. 

방      법

1. 대상

  이 연구는 2002년 5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일개 학 

병원 건강 검진 센터에서 건강 검진을 실시한 사람들  

고감도 반응성 단백(hsCRP)을 검사했던 사람 18,049명의 

자료를 이용하 다. 이 자료 , 40세에서 60세까지의 

년 남녀를 선별하 고, 암이 있거나, 자가 면역 질환을 

앓고 있거나, ESR이 남자인 경우 10 mm/Hr 이상, 여자인 

경우 20 mm/Hr 이상이거나, 일반 액 검사상 백 구수

가 10,000/μl 이상, hsCRP 1 mg/dl 이상인 사람들을 제외

한 7183명(남성 4,147명과 여성 3,036명)의 자료를 분석

하 다. 비만의 기 은 체질량지수 25 kg/m2 이상으로 

하 고, 사증후군의 기 은 2005년 세계 당뇨병 회

(IDF; 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의 기 9) (복부 비만

이 있으면서 압 130/85 mmHg, 성지방≥150 mg/dl, 

공복 당≥100 mg/ dl, 고 도 지단백(남성<40 mg/dl, 여

성<50 mg/dl)  2가지 항목에 이상이 있을 때 사증군

이 있다고 정의)을 따랐고, 이  복부 비만은 2005년 

한비만학회에서 제시한 복부 비만의 기 (남성≥90 cm, 

여성≥85 cm)을 따랐다. 지방의 분포에 따른 비만의 유

형으로 정상군(NG; Normal Group, 체질량지수<25 kg/m2, 

허리둘 ; 남성<90 cm, 여성<85 cm), 복부 비만군(OB1; 

Non-Obese Group with central obesity, 체질량지수<25 kg/ 

m2, 허리둘 ; 남성≥90 cm, 여성≥85 cm), 복부비만 없

는 비만군(OB2; Obese Group without central obesity, 체질

량지수≥25 kg/m2, 허리둘 ; 남성<90 cm, 여성<85 cm), 

복부비만 있는 비만군 (OB3; Obese Group with central 

obesity, 체질량지수≥25 kg/m
2
, 허리둘 ; 남성≥90 cm, 

여성≥85 cm)의 4군으로 구분하 다. 

2. 신체 계측 측정 및 혈액 검사

  자기 기입식 설문  문진을 통해 수검자의 연령, 성

별, 흡연량, 음주량, 투약력, 과거력을 조사하 다. 흡연

량은 매일 피우는 담배의 개피 수를 갑으로 환산하여 총 

년 수를 곱한 갑년(pack year)으로 표시하 고, 음주량은 

주당 음주량으로 주당 섭취한 알코올을 g으로 표시하

다. 신체활동도는 워지냄, 좌식생활, 경도의 활동, 

등도의 활동, 고도의 활동 등의 다섯 가지로 나 어 조사

하 다. 키(m)와 체 (kg)은 신발을 벗고 가벼운 옷을 입

은 상태에서 측정하 다. 체질량지수는 측정한 키(m)와 

체 (kg)을 이용하여 계산하 다(kg/m2). 허리둘 (cm)는 

검사자가 직립자세에서 최하  늑골 하부와 골반 장골

릉과의 간 부 의 거리를 숙련된 측정자가 측정하

다. 체지방량  제지방량의 측정은 생체 기 항법(Bio- 

impedance analysis, In body 3.0, Biospace)을 이용하 다. 

압은 자동 압계(TM-2655P)를 통하여 측정하 고, 검사

실 검사는 8시간 이상 식 후 액을 채취하여 공복

당은 포도당산화효소법(TBA 200FR, Tosiba), 총 콜 스테

롤, 성지방, 고 도 콜 스테롤, 도 콜 스테롤은 

효소법(Enzymatic colorimatric method, TBA 200FR, Tosiba)

을 이용하여 측정하 고, 인슐린은 r-Count (Packard, 

USA)를 사용하여 RIA법으로 측정하 다. 측정된 인슐린

과 공복 당을 이용하여 HOMA-IR을 계산하 다. CRP

는 high-sensitive CRP로 rate nephelometry 방법과 IMMAGE 

면역생화학 분석기(Beckman Instruments, Fullerton, CA,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3. 통계 분석

  7,183명의 자료  hsCRP의 수치는 정규분포를 보

다. 4군의 기  자료  hsCRP의 수치를 비교하기 해 

ANOVA test를 이용하 고, ANOVA test상 유의한 결과

를 보인 요인에 해서는 post hoc 사후검정을 실시하

다. hsCRP와 여러 가지 요인들과의 상 계를 보기 

하여 Pearson correlation 상 계 분석을 하 고, 복부 비

만 유무와 사 증후군 유무에 따른 hsCRP와의 차이를 

보기 해 independent t test를 실시하 다. 4군의 hsCRP

를 나이, 흡연량, 음주량, 활동도 등을 general linear model

을 통해 보정한 후 비교하 다. 통계 로그램은 SPSS for 

window version 11.0을 사용하 다. 유의 수 은 P<0.05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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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 (n=4,270) OB1 (n=220) OB2 (n=1,244) OB3 (n=1,449)

Sex (M/F)* 2273/1997 122/98   763/481 460/989

Age (year) 47.5±5.7   50.3±6.0
†,§

  48.3±5.7 48.9±5.8

Smoking (PY)   9.5±14.1  11.7±16.5    10.3±14.8   12.7±15.8
‡

Alcohol (g/wk)  223.7±402.9   392.0±619.2†    239.8±337.6   332.9±440.0‡

Weight (kg) 60.0±7.7 66.2±8.3    69.6±7.0†   77.0±8.9‡,§

BMI (kg/m2) 22.3±1.7 23.9±0.8     26.1±1.0†   27.7±1.9‡,§

WC (cm) 77.4±6.3  89.6±3.1†   83.6±4.1   93.0±4.8‡,§

FFM (kg) 77.2±6.0   74.3±5.5†,§     73.1±6.2‡ 71.6±6.1

Fat mass (kg) 13.3±3.3 16.3±2.4    18.1±3.2
†   21.3±4.4‡,§

FBS (mg/dl)  99.3±20.2 102.0±19.7   103.5±22.3   106.8±24.0‡,§

TG (mg/dl) 118.7±72.2 148.6±70.6   148.9±85.5   176.0±99.5
‡,§

HDL-C (mg/dl)  56.0±13.2  52.6±14.6§     50.3±11.3‡  48.6±11.2

s-BP (mmHg) 118.1±16.3 122.2±16.7    125.6±16.8
†   128.7±15.6‡,§

d-BP (mmHg)  75.1±11.3  77.2±11.3    78.8±11.4     81.2±11.0‡,§

MS (%)* 0 1.8%   0   14.4%

All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and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P<.01) by ANOVA test. *prevalences of metabolic 

syndrome by χ2 test, †: comparison between OB1 and OB2, ‡: comparison between OB2 and OB3, §: comparison between OB1 

and OB3. 
†

, 
‡

, 
§
 are marked in group with higher values and P<.05 with post hoc analysis. NG (Normal group): normal BMI 

with normal waist circumference, OB1 (Non-Obese Group with central obesity): normal BMI with elevated waist circumference, OB2 

(Obese Group without central obesity): elevated BMI with normal waist circumference, OB3 (Obese Group with central obesity): 

elevated BMI and waist circumference, PY: pack-year, BMI: body mass index, WC: waist circumference, FFM: fat free mass, FBS: 

fasting blood sugar, TG: triglyceride, HDL-C: high-density lipoprotein,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MS(%): the prevalence of metabolic syndrome defined by IDF 2005, which is consisted of central obesity (central obesity; waist 

circumference ≥90 cm for men and ≥85 cm for women), blood pressure≥130/85 mmHg, triglyceride≥150 mg/dl, fasting glucose≥

100 mg/dl, and low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men<40 mg/dl, women<50 mg/dl)). In that guideline, subjects who have 

central obesity with more than 2 abnormal values mentioned above were defined as metabolic syndrome subjects. 

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in 4 different groups in middle-aged Koreans.

결      과

1. 대상군의 기초 자료 

  허리둘 와 체질량지수를 이용하여 구분한 4 그룹  

정상군이 4,270명으로 가장 많은 상자 수를 보 고, 복

부비만군(OB1)이 220명으로 가장 었다. 상군의 평균 

나이는 복부비만군에서 50.3±6.0세로 가장 높았고 정상

군에서 47.5±5.7세로 가장 낮았다. 평생 흡연량은 복부비

만이 있는 비만군(OB3)에서 가장 많았고, 주당 음주량은 

복부 비만군(OB1)에서 가장 많았다. 체 , 체질량지수, 

허리둘 , 체지방량, 공복 시 당, 성 지방, 수축기 

압, 이완기 압은 복부비만이 있는 비만군(OB3)에서 가

장 높았다. 제지방량은 정상군에서 가장 높았으나 비만

군 에서는 복부비만군(OB1)에서 가장 높았다. 사 증

후군의 유병률은 복부비만이 있는 비만군(OB3)에서 14.4%, 

복부비만군(OB1)에서 1.8%를 보 고, 복부비만 없는 비

만군(OB2)과 정상군에서는 사증후군에 이환된 상자

는 없었다(표 1). 

2. hsCRP와 비만 관련 요인들과의 상관 관계

  hsCRP와 다른 요인들이 유의한 상 계를 보 으나 

부분 낮은 상  계수 값을 보 다. 흡연량, 음주량, 체

지방량, 체 , 허리둘 , 체질량지수는 양의 상 계를 

보 고, 제지방량과 신체활동도는 음의 상 계를 보

다. 사 증후군 인자들  성 지방, 공복 당, 수축

기 압, 이완기 압과는 양의 상 계를 보 고, 고

도 지단백(High-density lipoprotein)과는 음의 상 계를 

보 다. 한 HOMA-IR, 인슐린과는 양의 상 계를 보

다. 허리둘 (r=0.230, P<.001)와 체질량지수(r=0.222, 

P<.001)가 다른 여러 인자들과 비교하여 높은 상 계

를 보 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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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r Factor r

Age (years) 0.074 BMI (kg/m
2) 0.222

Smoking (PY) 0.130 TG (mg/dl) 0.122

Alcohol (g/wk) 0.057 HDL-C (mg/dl) −0.151

Activity* −0.024 FBS (mg/dl) 0.111

FFM (kg) −0.089 s-BP (mmHg) 0.104

FM (kg) 0.187 d-BP (mmHg) 0.101

Weight (kg) 0.197 HOMA-IR 0.163

WC (cm) 0.230 Insulin (uIU/dl) 0.146

r: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all values, except activity 

(P=.060),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1), PY: pack 

year. *We divided daily activity as follows; sedentary, mild 

activity, moderate activity, severe activity, and scored each 

activity by 0~3 score. FFM: fat free mass, FM: fat mass, WC: 

waist circumference, BMI: Body mass index, FBS: fasting blood 

glucose,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DP: diastolic blood 

pressure, TC: total cholesterol, TG: triglyceride, HDL-C: high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HOMA-IR: Homeostasis Model 

Assessment-Insulin Resistance [fasting insulin (uIU)×fasting 

glucose (mg/dl)]/22.5.

Table 2. Correlation between hsCRP and obese-related factors in 

middle-aged Koreans.

Figure 1. Comparison of the hsCRP in 4 different groups in 

middle-aged Koreans. *comparison between OB1, OB2, OB3 vs 

NG, 
†

comparison between OB3 vs OB1, OB2, *,
† 

are marked 

in group with higher values and P<.05 by ANOVA test with post 

hoc analysis. The thick lines in the box represent mean values and 

thin lines from the box are standard deviations.

Figure 2. Comparison of the hsCRP in 4 different groups in middle-aged Koreans. This figure shows that the obese groups have higher 

hsCRP compared to normal group. However, the hsCRP value between non-obese group with central obesity only (OB1) and obese group 

without central obesity (OB2) showed no difference. Obviously, obese group with central obesity (OB3) had higher values than other 

groups. We could find same result in both sexes. All values represent mean and 95% confidence interval. 

3. 각 군에서 hsCRP의 비교

  비만의 유형에 따른 각 군에 따라 hsCRP를 비교한 결

과, 정상군과 비교하여 나머지 비만군은 모두 증가된 

hsCRP값을 보 다. 사후 검정 결과 복부비만 있는 비만

군(OB3)의 hsCRP값이 다른 군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증

가된 값을 보 고, 나이, 성별, 흡연량, 음주량, 신체활동

도를 ANCOVA를 이용하여 보정한 후에도 그 차이는 유

의했다. 그러나 복부비만군(OB1)과 복부비만 없는 비만

군(OB2)의 hsCRP값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그림 1). 남

녀를 구분하여 hsCRP값을 비교했을 때, 복부비만 있는 

비만군(OB3)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 다. 그러나 복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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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al obesity Metabolic syndrome

 
(+) (−) P P’ (+) (−) P P’

Subject No.   1,669   5,514   1,167   6,016

hsCRP (mg/dl) 0.14±0.12 0.09±0.09 <.001 <.001 0.19±0.10 0.07±0.08 <.001 <.001

All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P values were from independent t test. Central obesity means waist circumference ≥90 cm 

in men and ≥85 cm in women. (+): present, (−): absent, Metabolic syndrome: We followed IDF guideline to define metabolic 

syndrome, which is consisted of central obesity (central obesity, waist circumference ≥90 cm for men and ≥85 cm for women), 

blood pressure≥130/85 mmHg, triglyceride≥150 mg/dl, fasting glucose≥100 mg/dl, and low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men<40 mg/dl, women<50 mg/dl). In that guideline, subjects who have central obesity with more than 2 abnormal values mentioned 

above were defined as metabolic syndrome subjects. P’: values from ANCOVA test after age, cigarette smoking amount, alcohol 

consumption, and daily activity adjustment. 

Table 3. The comparisons of inflammatory markers by having central obesity and metabolic syndrome in middle-aged Koreans.

Figure 3. Differences of hsCRP in central obesity and metabolic syndrom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P<.01). (+): present, (−): 

absent.

만군(OB1)과 복부비만이 없는 군(OB2)와의 hsCRP수치의 

차이는 남녀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그림 2).

4. 복부 비만 및 대사 증후군 유무에 따른 hsCRP값

의 비교

  2005년 한비만학회에서 정한 복부비만의 기 에 따

라 복부 비만 유무를 구분 했을 때, 복부 비만이 있는 

군에서 복부 비만이 없는 군과 비교하여 hsCRP값이 유

의하게 높았다. , 2005년 세계 당뇨병 회(IDF; Inter-

national Diabetes Federation)에서 정한 사증후군의 기

으로 사증후군 유무를 구분 했을 때, 사증후군이 있

는 군에서 없는 군과 비교하여 hsCRP값이 유의하게 높

았다(표 3). 복부 비만 유무와 사증후군 유무에 따른 

hsCRP값을 비교한 결과, 남녀 모두에서 복부 비만이 있

으면서 사증후군이 같이 동반된 상자에서 가장 

hsCRP값이 높았고, 복부 비만이 있으면서 사증군이 없

는 상자와 비교했을 때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 

즉, 사증후군 유무에 계없이 복부 비만 단독으로 높

은 hsCRP값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그림 3). 세계 

당뇨병 회가 제시한 사증후군의 기 에는 복부비만

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다. 이에 복부비만을 가진 사람들 

에서 다른 사 인자들이 증가할 때 hsCRP 값을 비교

한 결과 사인자들의 수가 증가해도 hsCRP 값은 차이

가 없었다(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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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Differences of hsCRP according to numbers of metabolic syndrome parameters with central obesity. In 2005 IDF (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 guideline, it is essential to have central obesity in defining metabolic syndrome, therefore, this figure showed the 

differences of hsCRP values according to the numbers of abnormal metabolic syndrome parameters in central obesity subjects. However, 

there were no differences of hsCRP values by ANOVA test.

고      찰

  본 연구 결과,  고감도 반응성 단백(hsCRP)은 허리

둘   체질량지수와 상 계가 가장 큰 것으로 미루

어 볼 때, 복부비만뿐만 아니라 체 인 지방량의 증가

도 요한 연 성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심성 비만뿐만 아니라 피하지방의 증가로 인한 지방

량 증가도 hsCRP가 증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

나, 사 인 측면을 볼 때 hsCRP는 심성 비만과 피하

지방의 증가가 혼합된 비만군에서 가장 큰 문제를 보

고 복부비만만 있는 군과 복부비만이 없는 단순비만형

과의 hsCRP 차이는 보이지 못했다. HsCRP는 에 순

환하는 성기 반응물질로서 많은 규모 향  연구

결과 정상 성인에서 증가된 hsCRP의 수 이 심 계 

질환을 측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10-12) Schalkwijk과 

Olano 등은 체질량지수와 hsCRP와 양의 상 계가 있

다고 하 고13,14), 본 연구에서도 체 과 체질량지수는 높

은 상 계를 보여주고 있었다.  다른 연구에서는 내

장 지방의 증가가 hsCRP증가와 사 인자들의 변화에 

요한 향을 미치며 내장 지방  피하 지방이 hsCRP

의 농도에 요한 향을 미침을 보여 주었다.15) 본 연구

에서는 직 인 내장지방의 측정은 없었지만 내장지방

의 축 을 잘 반 하는 허리둘 의 증가, 즉 복부비만이 

있는 상자들에서 hsCRP값의 증가를 보여주었다. Wo-

men’s Health 연구에서는 hsCRP 농도 증가에 따라 사증

후군의 험도가 증가한다고 하 고6), 본 연구에서도 

사증후군이 있는 상자들에서 hsCRP값의 증가를 보여

주었다. 

  기존의 부분의 연구에서 사증후군의 유무를 The 

3rd Nutrition Cholesterol Education Pragramm-Adult Pannel 

III (NCEP-ATP III)에 따라 구분하 다. 그러나, 본 연구

는 2005년 세계 당뇨병 회(International Diabetes Fede-

ration; IDF)가 제시한 기 에 따라 사증후군 유무를 구

분하 고 복부비만의 정의도 2005년 한비만학회에서 

제안한 기 을 따랐다. 그 결과, 본 연구의 상자에게서

는 총 16.2%의 사증후군의 유병률을 보 고, 그  복

부비만이 있는 비만군(OB3)에서 14.4%, 복부비만만 있

는 군(OB1)에서 1.8%의 유병률을 보 다. 기존에 용했

던 기 에 비해 낮은 사증후군의 유병률을 보여주고 

있었다. 복부비만군(OB1)과 복부비만이 없는 비만군

(OB2) 사이에 hsCRP와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hsCRP는 심성 지방의 증가 는 비 심성 지방의 증

가 모두 늘어난 지방량은 hsCRP의 증가에 향을  수 

있다는 것이며 더욱이 이 둘이 동반된 경우 가장 큰 

향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복부비만 유무도 

hsCRP값에 요한 향을 미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요한 것은 내장지방을 포함한 반 인 신체의 지방량

의 증가가 hsCRP값의 증가에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2005년 한비만학회에서 제시

한 복부비만의 기 과 세계당뇨병 회(IDF)에서 새롭게 

제시한 사증후군 기 을 용했을 때, 복부비만과 

사증후군이 동시에 이완되어 있을 때 hsCRP값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었고, 사증후군 유무에 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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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비만 단독으로도 높은 hsCRP값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세계당뇨병 회가 제시한 새로운 사증

후군의 기 에서 복부비만이 필수 요건으로 포함되는 

요한 이유의 하나가 됨을 알 수 있다. , 복부비만이 

있는 상자들에서 다른 사인자들의 수가 증가해도 

hsCRP 값의 차이가 없다는 것은 복부비만의 동반이 다

른 사인자들보다 더 큰 요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일개 지역 주민을 상으로 한 단면 연구이

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 이 있다. 즉, 선택 편견의 문

제 과 단면 연구의 문제 을 들 수 있겠고, 비교하는 

군의 나이가 서로 다른 것도 제약이 될 수 있겠고, hsCRP

값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약제 복용, 기  질환 등의 

보정이 충분히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이다. , IL-6, 

TNF-α 등 hsCRP 생성에 요한 향을 미치는 다른 비

만세포 유래 염증물질들을 직  측정하여 비교하지 않

은 것을 들 수 있겠다. 그러나, 이 연구는 2005년 한비

만학회가 제시한 새로운 복부비만의 기 과 세계당뇨병

회에서 제시한 사증후군의 기 을 용하여 hsCRP

값을 비교하 고, 정상군과 조 으로 체지방의 분포

에 따른 비만의 유형을 구분하여 hsCRP를 비교한 것이 

기존의 연구와 차이 이 될 수 있겠다. 즉, 체질량지수를 

기 으로 하는 비만의 기 에 포함이 되지 않더라도 복

부비만만 있는 사람들도 hsCRP값의 차이가 없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체 은 많이 늘지 않았어도 허리둘 가 늘

어나는 것만으로도 그 험성이 증가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겠다. 

  결론 으로, HsCRP는 복부비만만 있는 군과 복부비만

이 없는 비만군 사이에는 차이가 없었고, 복부비만을 동

반한 비만군에서는 정상군  다른 비만군에 비해 유의

한 차이가 있었고, 그 수치가 가장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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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Obesity and metabolic syndrome are closely 

correlated where previous studies showed that adipocytes 

release many inflammatory substances. HsCRP is an indicator 

of an independent risk factor in coronary heart disea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of hsCRP 

in different types of obese patients.

Methods: We analyzed the data of 7,183 middle-aged Korean 

adults between the ages of 40 and 60 (men 4,147 and women 

3,036) by using a cross-sectional approach. We divided study 

subjects into 4 different groups; Normal Group (NG; normal 

waist and normal body mass index), Centrally Obese Group 

(OB1; Non-obese group with central obestiy), Obese Group 

without central obesity (OB2) and Obese Group with central 

obesity (OB3). We compared the difference of anthropometry, 

metabolic parameters, and hsCRP. 

Results: Waist circumference (r=0.230, P<.001) and body 

mass index (r=0.222, P<.001) positively corresponded with 

high levels of hsCRP. Higher values of hsCRP were found in 

the OB3 compared to the NG. However,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he OB1 and the OB2. The subjects who 

had central obesity or the metabolic syndrome showed high 

hsCRP values. The hsCRP values were the highest in subjects 

who had central obesity with the metabolic syndrome. But, the 

value of hsCRP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in central obesity 

subjects with or without the metabolic syndrome. 

Conclusion: The highest value of hsCRP was significantly 

shown in the obese group with central obesity. However, there 

were no differences found in the hsCRP levels between the 

non-obese group with central obesity and the obese group 

without central obesity. (J Korean Acad Fam Med 2008;29: 

484-491)


Key words: hsCRP, central obesity, metabolic synd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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